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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주며 잘 대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과 의논하여 엘리사가 쉬어 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니, 일 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오.”

1년 후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갑자기 아이가 죽

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

에 옮겨 놓고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8 ~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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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며, 가서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간절한 부탁대로 여인과 함께 수넴으로 왔습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입과 눈과 손을 각각 아이의 입과 눈과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차츰 따뜻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에취, 에취, 에취, 에취, 

에취, 에취, 에취~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은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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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

1.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어떻게 대접하였나요?

2.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 여인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

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13) 

맛있게 드세요. 여기서 쉬어 가세요.



3131

아이를 살린 엘리사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열왕기하 4:33)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신명기 32:39)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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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공경해요

다음 이야기와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어느 주일 선생님께서는 분반 수업을 마치고 분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맛있는 초코파이 한 상

자를 꺼내셨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 주시나요?

  여러분은 선생님께 무엇을 해 드리나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주 안에서 너희를      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학교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야!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놔.

선생님!
먼저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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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시니라 (마가복음 16:20) 




